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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본풀이>

- 일시 : 2018. 08. 18

초공은 신뿔립네다. 이공은 꼿불립네다. 삼공은 노전상 노불립네다. 

오늘 이공서천도산국은 난수셍 본술셍 과광성 신풀어 올리저 영 헙네다. 난산국 본

풀건 본산국더레 제려삽서. 제려사면, 

원진국 대감님 지에김전국 대감님 혼동네 살앙  날  시에 솟아나니. 형제간 
이 의형제를 맺언 살앗구나. 의형제를 맺언 살아신디,  설 두 설 열다섯 십오세가 

넘으니 남녀 간에 부베간을 삼아신디, 원진국 대감님도 식이 엇고 김전국 대감님

도 식이 엇언. 사노렌 허난, 

를 날은, 

이 중이 대는 요지 다 려양.

를 날은 중이 대님이 려산 권젤 받으레 원진국 대감님전 리난, 권젤 내언 

돌아사젠 허난 허는 말이, 원진국대감님이,

“절간 지컨 중이 대님아, 우리 주팔 둘러봅서. 우리 애기 엇이렌 헌 팔꿴?” 

허난, 

“애기 엇엉 무으렌 헌 팔 아니우다.”

“어떵허민 뒈쿠과?”

“불법당에 올라상은에 강 수륙이나 드려봅서.”

대님은 첩첩 산중더레 올라사니.

원진국 대감님은 하늘 아레 거부제로 잘 살아지난, 상벡미 중벡미 웨벡미 일천 섬

을 려놓고, 경 헤뒁 가젠 헤신디, 경 헤도 형제간 이 살고 의형제 맺엉 사는디 

나만 가기는 그렇주. 경 허난,  

“김전국 대감님아, 불법당에 수륙 드렴신디 옵서 가겐.”

허난, 

“원진국 대감님은  하늘 아래 거부제로 살아, 거부제로 사난에 대벡미도 일천 섬 

중벡미 웨벡미 일천 섬을 령 우다 마는, 난 가난허고 서난허영 반 먹으멍 점

심 걱정허고, 점심 먹어 저녁 걱정 허는디 앚엉 갈 이 엇우덴.”

허난, 그때엔 허는 말이,

“아이고, 경 헤도 걸읍센.” 

허난, 방울방울 줏어다네 가지껭일 나 헤연 올라사는구나. 올라사근에 밤인 수륙 

낮이 원불, 수륙원정 드리니, 벡일째 뒈는 날은 꼿가마 은저울대로 저울이니, 대벡

미 중벡미 웨벡미 일천 섬 령 간 원진국 대감님은 아흔아홉 군량벢이 아니뒈고, 

가지껭이 멘이 헌, 가지껭이 나 거령간 어른은 벡근이 찬 거라. 거난 옛날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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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정성이라. 분명히 모음이 정성이라. 

벡근이 차난 셍불꼿이 린 듯 헙네다. 려삽서. 려사난 허는 말이, 원진국 대감

님은 그자 당신이 하영 졍 가고 잘 살아지난 아들 날 걸로 생각허난, 

“날랑 아들나고 김전국 대감님이랑  나건덜랑 옵서 우리 사돈허게. 또, 아들, 아

들 나건덜랑 우리 대 이엉 의형제를 멪어주겐.” 

허난, 구덕혼설 헌거라. 구덕혼설 헹 려사니. 

석 덜 벡 일이 뒈여가니, 열 덜과만차니 원진국 대감님은 애길 낳는 게 을 난거

라. 을 나난 원강에미로 이름 셍명을 지왓구나. 가난허고 서난허고, 먹을 거 엇인 

집인 아들 난거라. 아들 나난 사라대왕으로 이름 셍명을 지왓구나. 영 허영 이 애기

덜이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가 넘어간, 이젠 혼인기가 뒌거라. 거난 원진국 대

감님은 수륙 드령 오멍, 공 드령 오멍 은 말이 잇어, 경 헤도 아들 나나  나나 

사돈허겐 헤신디, 우리 가난헌 집 보내노민 고생헐 거 뻔헨. 울멍 살거주게. 울멍 

살거난, 이젠 산파를 놘, 혼인 허는 사름을 놘. 이레저레 중매를 헌거라. 중매를 헤

신디, 헌다 헌 집일 다 와도 원강에미는 거들떠도 안보는거라. 

영 살아가고, 사라대왕은 허는 말이, 

“아바님아, 아바님아, 무신 을 말이나 엇엇우궨?”

허난,    

“그게 아니고, 우리 남녀간에 부베간을 무언 애기가 엇이난 수륙 드령 려사다네 

아들  나건 사돈허겐 헷저.”

“게건 아바님아, 가건에 말  마디만 아줍서.”

김진국 대감이 원진국 대감님에 가근에 마 말 젠 헤도 가난헤부난  줍센 말

을 못허는거라. 앚앗당 일어사고 앚앗당 일어사난, 사라도령이 망진 거주게.  

“내붑서. 나대로 강 으쿠다.”

가근엥아, 상동나무 용얼럭지, 은가락지도 엇고 금가락지도 엇어. 앚엉 강 원강에미

신디 줄 건 상동나무 용얼럭지 벢이 엇어. 요걸 앚어 강 탁 내미난, 원강에미가 서

른답 니빠데기 허우덩석 웃어가거든. 경허난, 원진국 대감님, 아바님이 허는 말이,  

“느가 고생헌 질이난 느가 알앙 허라.”

거난, 부베간을 무어서 살아가는디 애길 벤거라. 애길 베언 이제, 금방 애길 벤거지. 

베연이신디. 하늘옥황에서 서천꼿밧디서 꼿감관 꼿셍인 살레옵센 허난, 편지장이 오

곡가곡 허난에, 답장이 오라가난, 사라도령 근심을 허는 거라. 이 각실 어떵헤뒁 가

코 하도 근심을 헤가는디. 원강에미가 벤 애길 갖언 동문 베낏디레 물질레 오라가

난, 하늘 옥황에서 서천꼿밧디서 꼿감관 꼿셍인들이 려산 허는 말이,    

“여기 사라대왕 사는 디가 어디꽈?”

“무사 들우겐?”

허난,  

“그게 아니고 서천꼿밧디서 살레오렌 헤신디 멧 번 멧 번 편지 답장을 허여도 아니

오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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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허난, 질을 르치난, 원강에민 저 먼디 삿단 올라가부난, 사 들어도, 몰른 추

룩 들어강  

“사 와난 어른 누게꽈?”

허난,

“아무도 아니라.”

영 헤신디  

“읍서.”

경 허난,

“그게 아니고, 하늘 옥황에 서천꼿밧디서 꼿감관을 살레오렌 젠 오랏젠.”

허난에,  

“어느 명이랑 거역을 허쿠광. 올라삽서.”

게난,  

“게민, 각실 어떵헤뒁 가느니?”

“날랑 돌앙가당 서천꼿밧  버든디 강 나 엉 살암시크메 꼿감관 연삼 년 살앙 

올때랑은에 나를 돌앙옵센.”

허난에,  

“경 허렌.”

가단보난, 해는 서산열락에 지어, 짚은 밤이 뒈어가난, 부베간이 어욱페기 영 헨에 

치메 둘런 누엇이난, 

이 대목에서

천하은 목을 내려 지반반 울고, 지하은 목을 들렁 지반반 울고, 인왕은 

게 들렁 지반반 울어가는구나.  울음소리가 나난, 원강에미가 허는 말이,

“저 은 어디서 우는 이꽈?”

“제인들어 제인장제 집이, 만년들어 만년장제 집이, 부제칩이  우는소리로구나.”

“경 허건덜랑 날랑 그디 강 종으로 아뒁 가근에 강 옵센.”

허난,  

“아니, 세상천지 이녁 각실 종으로 덴 말이 무신 말인고.”

“나 그디서 열심히 애기 나멍 잘 키우멍 살암시크메 강 오당 돌앙옵센.”

허난, 

“경 허렌.”

헐 수 엇이 들어간,  

“이 종 삽서. 이 종 삽센.”

허난, 제인들어 제인장제 집이 이 세 성제가 잇이난,  

“야, 큰아, 저레 나고보라.”

큰 이 나강 허는 말이,

“아바님아, 저 종 사지맙서. 우리 집이 신세끌 종이우덴.”

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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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건 느 방으로 들어가렌.”

두 번째 이 나간보난,

“아바님아, 저 종 사지맙서. 우리 집이 망헐 종이우다.”

“아이고, 느 방으로 들어가라. 족은 은 나고보라.”

나고보난,

원강에미가 돌아사멍 치메깍을 웬짝에서 단짝으로 휙 둘르멍 돌아사는 게 양반칩

이 이라. 

“아바님아, 헹색은 정헤도 양반칩이 인 듯 허난, 저 종 사근에 시름이나 시끕서.”

“겐 얼마나 받을티?”

“날라근에가 돈으로 벡 냥 받고 베안에 잇인 애기는 은으로 삼벡 냥을 줍센.”

허난, 

“어떵허난 베 안에 잇인 애기가 비싸녠?”

허난,

“이 애긴 태몽을 허난 아들이난, 이 애긴 나민  놈 역 헐디 두 놈 역 허고, 두 놈 

역 헐디 네 놈 역 허고 영 헙니덴.”

허난, 그 돈을 줭 사난, 허는 말이,

“부베간을 삼젠 허민, 저 먼 올레에 집을 짓어나근에 본 남편광 맞상 령 먹엉 전

송 올려사 부베간을 삼읍니덴.”

허난,

“경 허렌.”

잘 사는 집이난 집  거리 짓는 거사 금방이주. 확 짓엉 내놘. 저녁 상을 려 놘, 

이젠 부베간이 사라대왕 원강에민 비새 이 울거주. 울멍 전송허젠 허난, 허는 말

이,

“베 안네 잇인 애기 나민 무시거옌 이름 셍명 지웁네까?”

“아들랑 낳건 신산만산 한락궁이로 이름 셍명 지으고, 랑 낳건 한라덱이로 이름 

셍명을 지으라.”

“게민 본메본쩐을 줍센.”

허난, 상동나무 용얼럭지, 장게 갈 때 용얼럭지, 그걸  두 개 똑 꺾어네 반씩 앗앙 

간거라. 간 허난, 전송을 허여두고 사노렌 허난, 제인들어 제인장제가 부베간을 삼

젠 간,

“이 문 렌.”

허난,

“누게꿴?”

허난,     

“나, 제인들어 제인장제라. 시름이나 시끄젠 오랏구나.”

영 헌건 부베간을 삼젠 온거라이.

“이 고을 법은 어떵헌지 몰라도 우리 고을 법은 베 속에 잇인 애기 낳아둬사 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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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삼읍네다.”

“기영 허렌.”

나난에 아들을 난 거 아니라. 아들 나난, 는 대로, 사라대왕 말대로 이름 셍명 ‘한

락궁이’로 이름 셍명 지와놓고. 이 애기가 대섯 설 예일곱 설이 뒈어가난 동골

동골 걸어가가난, 잠대메영 밧을 갈 지경이 뒈어. 경 허난 허는 말이, 또 완 허는 

말이,

“이 문 라.”

부베간을 삼으레 왓구나.

“이 고을법은 어떵헌지 몰라도 우리 고을법은 저 애기가 대섯 설이 넘고 예일

곱 설이 넘엉 잠데메영 밧을 갈아사 부베간을 삼읍네다.”

이젠 밧 갈아도 부베간을 안 삼아가난, 용심이 난거라. 죽일판으로 돌려들젠 허난, 

들이 허는 말이, 

“아바님아, 어떵허연 양반이 집이서 사름을 죽입네까.”

“경 허믄 어떵허믄 뒈크니?”

“뒌벌역이나 시켜봅서.”

“어떵허믄 뒈크니?”

허난,

“어멍이랑 루 저녁에 베틀에 앚아근에양 미녕을 차뒈 쉰동일 차렌허고, 아들랑 

루 저녁에 노를 쉰 동일 꼬렌 헙서.”

경 헌디 베틀레 탁 앚앙 번 들칵허난, 꼿감관에 신령으로 루 저녁에 미녕 쉰

동이 다 짜지는거라. 아들도 노를 번 싹 꼬민 꼿감관에 영급으로 쉰 동일 확 꽈

지는거라. 이것도 아니뒈언. 이제는 쉐신발을 내어놘, 쉐질메 아무도 메와주지 말앙 

불미불산 아약산성에 올라사근에 관관쉐여 삭다리. 관관쉐라는 건 이제, 올라가민 

삭다리영. 삭은 낭덜. 지들것들 헹 오렌 허는거주게. 겐 허난, 쉐질메도 나 메민 

쉐 쉰게가 다 메와져. 이제 불미불산 아약산으로 올라간, 솔입이여 솔피낭이여 삭은 

낭이여 딱 모두완. 쉐 나에 시껑 베려보민 쉐 쉰개 딱 시꺼져. 이것도 꼿감관

에 영급이라. 거난 이제 오난에 이것도 안뒈크라. 이젠 허는 말이,

“벨진 밧디 돌진 밧디 랑 좁 석 섬 닷 말 칠세오리 강 뿌려뒁 오렌.” 

허난, 기가 찰 노릇이라. 이제는 벨진 밧디 돌진 밧디 강 랑 좁 석 섬 닷 말을 

앚엉 강 딱 삐어 놓고. 이제는 쉔 엇어. 거난, 어멍은 쉐 노릇허고 아들은 밧갈라

체 허고, 거난 어멍은 잠데 메엉 앞이서 끄스민 아들은 밧을 갈아사 헐거 아니라. 

경 헨 이제는 딱 씨 드리쳐 뒁 오난에 허는 말이,      

“씨 드리쳐뒁 딱 헤 뒁 왓우덴.”

허난, 간 돌아보난 다 헷거든. 거난 이젠 핑겐 델거 엇고, 미시거옌 앙 이걸 또 

뒌벌역을 시킬꼬 허난에. 

“고추일에 멜망일에 하와일에 가서 씨를 드리쳐시난 그 씨 석 섬 닷 말 쉰 섬 뿌

려논 걸 딱 줏엉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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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좁을 어떵 줏을거라. 줏을 일이 엇어. 이젠 애새끼가 비새이 울멍 간보난

에 게염지덜이 꼿감관에 영급으로 게염지덜러레 딱 물어당 밧디레 모다 놧거

든. 겐 와네, 관뒈로, 와네. 관뒈 속에 노난 딱 차는거라. 딱 차신디 좁  방울이 

떨어지난, 관뒈  착이, 네 귀가 찡헤야 뒐 건디 관뒈  착이 비어. 거난 그땐 

이제 먹엇느냐, 썻느냐. 후욕노욕을 헤여가는거주. 헤가난, 좁  방울 강 아오

렌 허난, 아니 그 대천 너른 밧디 강 좁  방울을 어떵 아. 이젠 가단보니, 장 

게염지가 좁 방울을 물엉 가는거라. 에이 부에나고 용심나난 그자 게염지 가운델 

바락허게 른거라. 경 허난, 좁씨가 밀룩허게 바끄난 그걸 앗앙와네 딱 관뒈에 노

난 네 귀가 코찡헌거라. 그 법으로 게염지 그때 라비엇덴 헤영, 우리 장귀 가운데 

장군모작을 설련헷주게. 거난 장구가 이디, 게염지들 호리허지 안허여 장구도 똑
은 원리라. 그래서 이제는 장귀모작을 설련허엿우다. 이젠 그디도 허단허단 버치난 

포기헌거라. 거난 이젠 한락궁이가 허는 말이,

“어머님아, 콩이나 볶읍센.”

허난,   

“우리 가난허고 서난헨 콩이 어디시니?”

허난,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년들어 만년장제 집이 눌 눌어난디 눌굽에 강 줏어당 방울방

울 헙서.” 

경 허난, 눌 눌어난디 강 보난, 콩씨 방울  방울 두 방울, 그자 아멩헤도  사발

은 헤단 디 놘 볶으는거라. 콩 볶아가난, 한락궁인 들어사멍   

“어머님아, 저 올레 누게가 불우덴.”

허난, 사라도령이나 와시카부덴 콩 볶단 내비둰 돌은거라. 돌아가난, 아들은 이제 

남죽이여 국자여 숟구락이여 밥자여 딱 곱져분거라. 곱져단, 간 보난 아무도 엇

어. 올레 간 보난, 이젠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콩 캄수다. 제게 왕 콩 젓읍센.”

허난, 오란보난, 남죽도 엇고 국자도 엇고 밥자도 엇고 아무것도 엇인거라. 게난 

“어머니 손으로라도 확확 젓읍서.”

허난, 아들이 어머니 손을 꼭 눅들멍  

“바른 말을 헙서. 우리 아버지 누게꽈?”

“이 손 내불라.”

“바른 말을 헐 때 지 안노쿠덴.”

허난, 그땐 

“바른 말을 허마.”

허난, 으난에.

“웨진녁은, 성진녁은 김전국 대감님이고 웨진녁은 원진국 대감님이여. 아바님은 사

라대왕인디 서천꼿밧 꼿감관 살레갓젠.”

허멍 이제 사실 말을 딱 은 거라. 으난 이젠, 아들이 허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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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아, 범벅을 헤 놉서. 나가 아바님 아오크메. 범벅을 헙센.”

허난,  

“범벅을 허뒈 두 덩어리랑 짠짠허게 허고, 한 덩어리랑 간을 맞춥서.”

경 허렌 헨에 이젠, 범벅을 헨 내노난, 한락궁이가 가멍 허는 말이,

“어머님아, 나 나가도 나갓젠 허지맙서. 잠시 어디 갓젠헙서. 어머님, 죽읍네다.”

경 허난, 이젠 아덜은 나가는 사이에 다 후망엔 갓단 어멍은 짚은 궁더레 가둬분거

라. 가둬부난, 몰란 이젠 한락궁인 아방 앙 가는거주. 가단보난, 천리동이 만리동

이가 근당허니, 물엄직이 돌려드난,   

“야, 느도 종놈 나도 종놈이여. 놈이 집 종살이 허는 건 궤어 논 밥도 놔뒁 가는거

여. 요 범벅이나 먹으라.”

훅허게 데끼난, 먹으난 짠짠허난, 물 먹으레 가는 사이에 천리동일 넘어가고, 가단

보난, 만리동이가 물엄직이, 네눈이반둥개가 물엄직이 려들어가난 

“야, 느도 종놈이여. 나도 종놈이여. 놈이 집이 종살이 허건, 먹단 밥도 놓아뒁 가는

게, 숟가락도 놓아뒁 가는게 종이여. 이 범벅이나 먹으라” 

허멍 훅허게 데끼난, 먹으난 짠짠허난, 물 먹으레 간 세에 만리동일 넘어간다. 발등

물도 넘어든다. 등물도 넘어든다. 목진물도 넘어든다. 넘어가네 신돔방 아레 발아 

앚언 서천꼿밧딜 들어간보니,  이 세상에 엇인 나라라. 오만 화초 꼿이 화려허고, 

가지 꼿 분리 꼿 만오천 가지가 다 동더레 서르레 북더레 남더레 벋은 가지가 다 

잇고, 

이 대목에서 큰집이, 큰굿 헐 때, 서천꼿 연질 칠 때는 동더레 머리 돌민 동부제, 

서르레 머리 돌령 나민 서가난 헨 산덴 허고, 남더레 머리 돌민 남장수, 북더레 머

리 돌민 북단명 헌덴 허영. 영 헨 허난, 

그때에는 강 베려보난, 꼿감관 꼿셍인이 궁녜청 원예청 신예청 소남청 남녜청라 

물을 주렌 허니. 애기덜은 물 줄 그릇 엇이난 깨진 사발에, 다락 깨진 거, 장터 깨

진 것에 대차반지에 불을 질엉 가민 물이 딱 세나부난 옷도 다 젖어가는거라. 또 

이젠 사발에 물 질어가당 마이정당 쉐정당에 발걸려지난 시러지난 물을 딱 쏟아

부난, 꼿감관신디 욕은 들어가고, 훼초리로 멜 맞아가난, 그땐 비새 이 울어가는

거라. 비새 이 울멍 이 대목에선 돌아상 허는 말이,

서천꼿밧디서 물 주레 갑네다. 영 헨 물 줭허면 그땐 이제부떤 큰 굿헐 땐 대목이 

들어 가,

궁녜청 원예청 신예청 남도청 정남청 소남청이로구나. 대차반지 사기사발 물 질엉

가당 쏟아지고 마이정당 쉐정당에 발을 걸령 넘어지엉 씨러지민 물 딱 쏟아불민 

꼿감관 꼿셍인 후육누육 허영. 애기들 비새 이, 이승더레 돌아상. 나 나준 아바님

네, 나 나준 어머님네 나 형제간들 앙 비새 이 울어가민 이승 잇인 애기덜이 

궂인 악심덜 불러주고, 

잘 사는 집이 애기덜, 양반칩이 애기덜은 노동저고리에 입엉 놋사발에 밥을 먹고 

놋사발에 국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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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헌 집이 애기덜은 사기사발 대차반지에 밥을 먹고, 우리네 심방칩이 애기덜은 

신공싯상 떡 먹는 애기들. 

양반이 애기덜은 대항간 질로 가도, 가난허고 천헌 집이 애기덜은 담 에염으로 걸

어 뎅기고, 

저승은, 서천꼿밧디 간 보난 무례가 엇구나. 잘사는 집이 애긴 양반칩이 애기 가난

헌 집이 애기가 다 평등허게 사는디로구나. 오늘 은동이 값 놋동이 값 걸우다. 이 

주당 아무가이, 아무 서천꼿밧 가던 애기덜 궁녜청 원예청 신예청 소남청 정남청덜 

노는 딜로 지부쪄줍서. 

영 허영 이 대목에 궨당덜이고, 큰굿 헐 때는 다 왕 앚앙 잇이메. 이 대목도 역불로 

보젠허메. 거면 다, 전체가 울어. 굿 헐 땐 울어지메, 하영, 그땐 애기덜은 천원 짜

리 좋아안허영 몰라. 저승 간 애기덜은 다 십 원짜리 백 원짜리, 난 오백 원짜리도 

놓지 말렌허여 지금도. 다 십 원짜리, 백 원짜리. 게민 영 들르민, 물사발러레 도골

락 소리나게 놔. 소리가 나야 뒈. 경 헤사 애기덜이 알아. 경 헨 이제 그걸 앗앙 보

내주게. 보냉허민, 그디 강 허민 좋은 자리 우리 애기덜 앚저줍서 영허는 식으로.  

칠월 한기가 뒈어 검뉴울 꼿이 뒈니, 꼿이 딱 물어 비어. 큰일난거라. 이젠 그

때엔 물 주렌 허난, 다시 잘 소중히 거련 은동이 놋동이에 물을 거련노니 꼿이 번

성이 뒈가는거라.   

우리 굿 헐땐 작박에 침 질릅서.  입이 두 입이여. 세 입이 네 입이여. 종제기만

썩 사발만썩 영 허영 딱 아가주. 영 안 허난, 영 허여가니, 

“나무 우이 무지럭총각이 오란 앚앗수덴.”

허난, 사라도령이,

“귀신이건들랑 옥황더레 올르곡, 셍인이건덜랑 앞더레 오렌.”

허난, 오는 건 붸련보난 무지럭 총각이라. 

“어떵헨 오랏느냐?”

“아바님을 안 오랏수다.”

“아바님이 누겐 줄 알겠느냐?”

“사라대왕 입네다.”

“어멍은 누게냐?”

“원강에미우다.”

“성진녁 웨진녁은 누겔러냐?”

“원진국 짐전국 대감입니다.”

그게 맞은거라. 맞으난, 

“본메본쩐 잇겠느냐?”

“잇습네다.”

“뭣이녠?”

허난, 상동나무 용얼럭지 꺾어진 걸 내어노니 맞촤보니 딱 맞아. 이젠 은대양에 놋

대양에 물을 거려오라. 물을 거려다 놔서 통기낭 가시 헨에 손가락에 꼭 찔런 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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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를 탁허게  방울씩 털어지난, 그 물에 벵벵벵벵 돌거든. 그러헤서 합도가 뒈

니 

“넌, 나 식이 분명허다.”

거난, 우리 친자확인은 그 옛날부떠 잇엇던 일이라. 친자확인은. 그래서 요즘은 본

풀이 헐 때는 조금 이 말을 더 붙영, 그 법으로 친자확인법이 뒛수다. 영 아 요즘

은. 시대에 따라. 

이제 허는 말이,

“제게 강 어머님을 앙오라.”

“경 헙서.”

려사젠 허니, 웃음꼿 멜망꼿 살아날꼿 피오를꼿 말을꼿 아는 꼿들 딱 앚엉 

려사니,

젠 허난,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년들어 만년장제 집이서 죽일 판으로 려든거라.

경 허난 허는말이, 한락궁이가,

“나, 경 허민 제주나  번 부려뒁 죽으쿠다.”

“너가 제주를 부릴 수 잇겠느냐?”

“잇습네다.”

허난, 이제 꼿을 내어노니 막 니 머리 내 머리 튿어가멍 싸와가. 

“또  번 제줄 부리쿠다.”

“뭣이녠?”

허난, 웃음꼿을 내어노니, 막 둥글멍 웃어가.

“또  번 제줄 부리쿠다.”

“뭐냐?”

허난, 멜망꼿을 내어노니 성진성편 웨진웨편이 다 멸망이 뒈부는거라. 다 망헤부는

거라. 아무도 엇어. 건디 다 망하다가 그 족은이 허는 말이, 

“오라바님 날 살립센.”

허난, 

“우리 아방이 너네 어멍이영 아니, 우리 어멍이 너네 아방이영 을 잣더냐? 너네 

아방이 우리 어멍이영 을 잣더냐?”

거난, 경 아가난, 

“아이고, 경 허건들랑 상전님아, 날 살립서.”

허난, 

“니가 상전이지, 내가 상전이냐? 우리 어머니 잇는 곳을 대라.”

경 허난 간 보난, 어머님 눈 곳은 간 보난, 대추낭에 얽어지고 얽혀지고, 딱 얽혀

진거라. 

얽혀젼, 이 대목에선 이 송송 별이 송송 이 말도 아. 

경 허난, 그걸 딱 걷언보난, 어머님은 짚은 궁에 가두왓거든. 이젠 어머님을 살려

놓고, 말을꼿 피오를꼿 딱 헤연 어머님을 살려놘. 어머님 누워난 딜 내불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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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모두완. 모두와단 방울방울 딱 만들어놘. 그 법으로 고리동벽 안동벽 힌동벽을 

마련허연. 앚은제는 일곱 방울, 우리 남쪽드렌예. 큰굿에는 열네 방울 심방칩이는 

안팎 쓰물답 방울 영 설련을 허엿수다. 이 대목에서 마지막 대목엔 우리, 공싯상

에 큰굿을, 당클 메민  바퀴 삥 아와. 경 헨 마지막엔 문전더레 딱 돌아와. 

갈 디가 엇거든. 

그러면 이 대목에서 그땐 고리동벽이고 뭐고 다 공싯상더레 앗아 놔. 겐 본풀이 헨 

마지막, 딱 본풀이 다 헤 놩, 신공시 풀이 다 헤 놩. 중간에 막산이 동산 막산이 

굿에 강 보난 밤낭이 나 잇엇구나. 밤이 도랑도랑 열렷구나. 밤밧디 밤나라 밤밧

디 밤나라 아들레기 동글동글 레기 동글동글 허민, 

본주 어멍이 치메를 영 벌경 앚으메 영 들렁. 게민, 방울 떡 헤근에강 탁허게 놔. 

게면 거기서 이 집이 순이 귀허고 안 귀허고 판단을 허는거라. 떡으로. 그걸 헤두

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그걸 들러가지고 영 동골락 사발 모양으로 만들메, 만들

엉

“어머님아, 어머님아, 이제랑 어머니 신가슴을 누게가 리. 어머님 신가슴도 립

서.” 

허멍. 고리동벽을 반쪽으로 딱 꺾어. 딱 꺾어근에 헌디. 옛날은 방울떡은 본주네가, 

옛날은 물떡으로, 이건 똑 물떡으로 멘들아. 왜 물떡으로 멘드냐. 물떡은 

썪고 곰셍이가 피어도 우잇거만 씻저뒁 다 먹어. 탈이 없어. 경 허고, 고리동벽 사

발모냥으로 벌른 건, 우리가 가졍 왕 당주에 올렷당 그걸 먹어야 뒈고. 지금도 마찬

가지. 지금도 우리 남쪽더렌 굿허젠 허민 그 법이 잇기 때문에.  

딱 헤영 올라간. 이 대목에서도 옥신각신 허여. 어떤 어른은 영 으멍 저승 유모

어머니로 들어삿우다. 어떵 헷우다. 허는디, 그게 맞은거 닮아. 거난 이 대목에서는 

인정 걸젠 허민 동해용왕할마님도 이 들어가메 원래는. 이 인정거는 대목에는, 서

천강 연리 놩 인정 려 갈 때는 이 이런 게 잇어. 

경 헨 허니, 

“유모 어머니로 들어삽서. 들어사곡, 느는 이제 이승에서, 내려가근에 사름을 죽이

지 말렌 헷인디 사름을 죽엿으니, 너가 부정허고 서정헤서 인간 세상세엔 못 살아

서 저승 서천꼿밧디 아미처 도령처 들어사라.”   

영 헤서 꼿감관을 완성을 시겨서, 그 대목이 끝나면 산판, 심방이 춤추고 산판을 들

러가지고 딱 산을 놔. 상가지 중가지 하가지 꼿 떨어질 일 엇우과. 상가지로 딱 놓

고, 중가지로 놓고, 게난 아덜이 세성제 아니라. 게민 상가지 중가지 하가지 아니. 

겐, 놓고. 게민 꼿 떨어질 일 엇우다. 영 허면 고맙수덴 허고. 중가지 하가지 영 어

느때 지랑 멩심헙서 허민 예 알앗수다. 허고. 겐 마지막은 우리 심방집이덜 당줏

데기들 몸주댁이덜 꼿 떨어질 일 엇이쿠과? 딱 산 놔. 겐 산 놔근에 헹 허민. 산이 

잘 지민 허고, 경 아니민 또 그 멩심허렌 헌 애기허고 우리허고 이 인정을 또  
번 내쳐. 돈 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천으로, 지전으로 내쳐. 경 헤근에 이공서천 도

산 난산국 신 풀엇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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